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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놀이 의미 읽기의 시작

유아가 교사의 계획과 다르게 주변의 놀이 자료를 가지고 
흙 놀이를 재미있게 하는 것을 보고 그 과정을 따라갔다. 

자전거 길을 만들어요

유아는 일상의 물질, 현상과 마주치며 세상을 경험하고 배운다.

날씨, 바람, 풀, 나무, 꽃삽, 끈, 돌, 플라스틱 정, 흙과의 만남에서 

유아는 무엇을 경험할까? 

매력적인 재료로 인해 놀이는 계속 변화한다.  

그러다 처음 계획했던 놀이도 해 본다.

놀이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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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아 2019년 5월, 바깥놀이 시간 바깥놀이터

자전거 주제를 전개하면서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다양한 자전거 길을 
만들고 비교해 보기로 했다. 교사는 
자전거 길을 만들기 위해 돌, 끈, 플
라스틱 정, 꽃삽을 준비했다. 마침 맑
고 바람이 부는 좋은 날이다. 유아는 
삽, 돌, 끈과 플라스틱 정으로 흙산에
서 어떤 자전거 길을 만들까?

놀이 흐름 따라가기

누가 언제 어디서

얘들아, 흙산으로 가자!
야호~. 흙산으로 가자!

또 파 볼까? 
공 벌레를 찾아보자. 

얘들아, 끈으로 서로 
연결해보자. 
멋지게 될 것 같아. 
멋진 자전거길 

시윤: 흙을 모아서 
        작은 언덕을 만들고,
        띠리링, 띠리링띠리링!

자전거 길을 만들기 위해 준비된 돌을 쌓다 보니 근처에서 
더 많은 돌을 찾게 되었다.
더 많이 쌓고 또 쌓다 보니 새 둥지가 된다. 

자전거 길을 만들기 위해 일단 꽃삽으로 땅을 판다. 
꽃삽으로 땅을 파다 보니 공 벌레가 나온다. 
공 벌레가 더 있는지 보려고 계속 땅을 파 본다. 

아인아, 나랑 같이 새 둥지 만들자. 
새를 푹신하게 해 줘야지. 나뭇잎을 깔자. 다온: 정에 끈을 묶어! 

        끈을 아래로 내려 봐 봐. 
        길이 됐지?

시환: 길을 보니 
        나무조각도 놓아 보고 싶네. 
        나무조각으로 길을 만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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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경험 이해 교사 이야기: 유아가 좋아하는 놀이 따라가기

공 벌레는 방해꾼! 

오늘 바깥놀이에서 자전거 길을 만들자고 유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막상 나가니 
공 벌레를 잡거나 새 둥지를 만드는 유아가 있었다. 어떤 유아는 혼자서만 자전거 길을 만들
기도 했다. 결국 유아가 함께 자전거 길을 만들기는 했다. 오늘처럼 유아가 재미나고 신나게 
놀지만 목표를 잊은 듯할 때 고민이 된다. 바깥에 나가서 놀이를 하려고 하면 몇몇 유아는 
공 벌레를 잡느라 정신이 없다. 그럴 때마다  땅에서 나오는 공 벌레는 꼭 방해꾼 같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유아의 놀이를 지켜보면 유아가 좋아하는 놀이 재료와 특정 놀이가 있는 
것 같다. 유아가 늘 즐기는 놀이가 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곤충, 술래잡기, 돌 
쌓기, 땅 파기 같은 것들이다. 

모든 놀이에 배움이 있다고 한다. 다음에 바깥놀이를 나가면 우리 반 유아가 어떻게 노는
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노는지 한 번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다. 놀이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는지 살펴본다면 놀이를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유아가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서 배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유아들이 지속적으로 공 벌레에 흥
미가 있다면 공 벌레가 우리 반 배움의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는 활동의 목표가 있었지만,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고 가끔은 무슨 놀이를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교사 지원의 특징

<유아의 놀이 경험>
유아가 밖으로 나가 땅을 파고 작은 언덕을 만든다. 꽃삽, 돌, 끈, 정을 이용하여 새

로운 놀이를 만든다. 꽃삽으로 땅을 파니 공 벌레가 나온다. 공 벌레를 더 찾고 싶다. 
우연히 발견한 공 벌레 찾기에 재미가 생긴다. 공 벌레를 꽃삽 위에 올려 보고 땅에 
두고 손으로 톡톡 건드려 보기도 한다. 공 벌레를 찾으려는 호기심으로 여기저기를 
파 본다. 공 벌레를 찾기 위해 흙을 살살 파낸다. 친구와 함께 공 벌레가 있을 만한 곳
을 찾아보기도 한다. 

어떤 유아는 울타리 한쪽에서 작은 돌들을 쌓고 있다. 자유롭게 돌을 더 찾아와 옆
으로 펼치기도 하고, 몇 층으로 쌓아 보기도 한다. 쌓다 보니 새 둥지를 상상한다. 새 
둥지에 새들이 푹신하게 머물 수 있게 나뭇잎을 깔고 싶다. 어떤 나뭇잎이 좋을 지를 
생각하며 유아는 주도적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친구와 함께 더 멋진 새 둥지를 
만들려고 바닥에 나뭇잎을 깔고, 나뭇잎과 꽃잎으로 꾸며 주기도 한다. 놀이하며 생
각이 자꾸 변한다. 선생님과 자전거 길을 만들자는 이야기 나눈 것을 잊은 것은 아닐
까?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정을 박아 본다. 망치로 두드려서 박으니 부드러운 흙의 성
질 덕분에 플라스틱 정이 잘 박힌다. 꼭대기 여기저기에 박힌 정을 끈으로 연결한다. 
어느덧 자전거 길이 나타났다. 

이처럼 바깥 공간에는 의도하지 않은 놀이 자료가 많다. 놀이 자료를 찾다 보면 더 
재미난 놀이를 할 수 있다. 자료의 성질에 따라서 하고 싶은 놀이도 변한다. 바깥은 유
아가 만들어 가는 놀이가 펼쳐지는 놀이마당이다. 

<교사의 놀이 이해>
교사는 유아가 정해진 목적대로 놀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유아가 놀

이하며 만나는 모든 자료가 놀이의 방향을 정하고, 놀이의 질을 풍부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의 놀이를 따라가며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